
돈암서원

1. 평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

는 문화재청에 감사드립니다.

2. 돈암서원은 1996년 12월 11일에 191점의 목판(황강실기 90매, 사계유고 60

매, 신독재유고 41매)과 간찰류 등을 도난당했다고 10년이 지난 2009년 10

월 7일에 문화재청에 도난 등록하였습니다. 이때 신고는 2008년 9월부터 원

장직을 수행한 김용숭 씨가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, 2012년 11월 13일에 81

세로 별세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

3. 돈암서원에는 소장품 목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한 191점이 유실인지 도난인

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물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증빙이 불가

한 상황입니다. 과거에는 도난이라고 했는데, 신고 당시 신중하게 생각을 못

했던 것 같습니다. 

4. 이에 돈암서원에서는 원장 이하 장의들이 협의하여, 문화재청에 도난 공고된 

것을 유실로 변경 검토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3월 2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돈암서원 원장  김 선 의

수 신 자 문화재청장

(경  유)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사법단속팀

제    목 돈암서원 소장품 도난 신고관련 변경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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